
농어촌公 충주제천단양지사, '내 고향 물살리기' 행사 개최
화곡저수지 일대 환경정화·안전점검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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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는 8일 충주시 주덕읍에 위치한 화곡저수지에서 '내 고향 물살리

기' 환경정화 행사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지사 직원 20여명이 참여해 농업용수의 수질 보전과 시설물 안전 강화에 적극 나섰다.

이날 참가자들은 저수지 제당 주변을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약 350㎏을 수거하며 환경 정화 활동을 벌였으며, 오염

물질의 유입을 막기 위한 차단 조치도 병행했다.

이를 통해 농업용수의 수질 개선은 물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 이바지했다.

행사에서는 재해 대비를 위한 저수지 시설물 및 안전장비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

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직원들이 화곡저수지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벌이고 있다.-
ⓒ 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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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난 구조 장비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 활동 및 농업용수 절약 캠페인도 펼쳤다.

충주제천단양지사는 연 1회 수질 방제훈련과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난사고 예방을 위한 인명구조

함 설치 및 운영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도 이어오고 있다.

전승민 지사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환경정화 활동을 넘어, 농업용수의 중요성과 저수지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

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질보전과 시설 안전 점검 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

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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